
TIPA, ‵수출유망中企′역량강화 지원 나선다...내달 17일까지 모집

- 무보와 협력해 R&D 수행기업 대상 ‘2021년 수출지원프로그램’ 공고 -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은 R&D 수행기업의 

수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’21년도 수출지원프로그램 공고‘를 7월 20일(화)

시행하고, 7월 29일(목)부터 8월 17일(화)까지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.

동 프로그램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

유망기업을 발굴·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

지난해부터 시행됐다.

특히, 선정된 기업은 해외 수출 시에 발생될 수 있는 △수출대금 미회수

위험, △수출이행자금 부족 문제, △바이어 신용도 검증 어려움 등 

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.

지난 해 동 프로그램을 통해, 169개사를 발굴해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

(단체보험 가입, 보험료 할인), ② 신용조사 지원(해외수입자 신용조사

보고서 지원), ③ 수출컨설팅 ④ 수출이행자금 및 수출대금 조기 현금

화를 위한 보증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수출지원이 진행됐다.

이 자료는 7월 21일(수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20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보  도  자  료

∙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박성호 실장(044-390-0750), 이미영 과장(0753)

∙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90-0230), 정민규 책임(0231)



올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총 200개사 내외의 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

있으며,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R&D

지원사업을 수행중이거나, 2016년 1월 1일 이후 R&D “성공”판정을 

받은 기업으로 향후 1년 내 수출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
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(무보)와 협력하여 △수출에

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단체보험, △수출초보기업을 위한 

1:1 수출컨설팅, △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보고서 제공 등 다양한

세부지원 프로그램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단,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, 보험·

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.

TIPA 이재홍 원장은 “R&D 수행기업이 수출을 시작할 때 정보와 

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, 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수출

역량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

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
참가신청은 8월 17일(화) 18시까지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

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(www.smtech.go.kr)의 모집

공고문을 통해 볼 수 있다.

  * 확인 경로 : [종합관리시스템] → [정보마당] → [알림마당] → [R&D 사업공고] 

http://www.smtech.go.kr

